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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주제는 “정교회 교부들의 평화론”이다. 사도들과 그 후의 정

교회 교부들의 저서들에 평화에 대해 방대하고 귀중하고 의미 있는 가르
침이 있지만, 한국에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평화에 대한 교부들의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정교회의 세계적 스승이신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제한했다. 즉, 위대한 교부들 중
에서도 더 훌륭한 교부들이신 성 대 바실리오스,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 
그리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만 살펴볼 것이다. “가장 위대한 빛을 발
하는 세 분의 빛나는 별들”인 이 세 교부는 일치된 그리스도교의 첫 천년
의 시대에, 구체적으로 4세기와 5세기에 살았고 활동했으며, 이러한 이유
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위대한 세계적 교부이자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다. 이 위대한 세 교부의 현존하는 저서들은 그 범위가 엄청나기 때문
에 우리는 이 원고의 목적인, 평화라는 주제에 대한 가르침만 예시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들 작품이 소장된 귀중한 영적 서고에서 우리는 평화
에 관련된 몇 가지 대표적인 텍스트만을 선별할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첫째, 그들이 당대의 위대한 영적, 사회적 평화 주제를 어떻게 이해했는
지, 둘째, 그들이 오늘날까지 평화라는 주제에 관련한 정교회 신학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한국 문헌에 정교회 교부들의 평화 가르침에 대한 연구가 희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독창성의 요소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 연구의 독창성
은 또한 해당 교부 문헌이 처음으로 한국어로 소개되고, 다른 언어가 아
닌 원래 기록된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주제를 발
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각주와 참고문헌에 표시된 대로 1차 자료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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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참고문헌에서는 여러 언어로 쓰인 몇 가지 2차 자료도 추가로 언급
한다.

핵심 단어 : 정교회, 교회의 교부들, 평화, 전쟁, 욕망, 바실리오스, 그
레고리오스, 크리소스토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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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회1)는 “교부들의 교회”라고도 말한다2). 정교회는 거룩한 교부
들의 삶의 모본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교회의 교부3)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의 목자들이다. 교부들은 올바른 가르침
을 통해, 글과 말로써, 그들의 거룩한 삶으로써, 그리스도교 믿음의 스
승이자 올바른 인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올바른 이론과 올바른 행실은 
교부들이 가진 두 가지 특성이다. 첫 천 년간 분열되지 않은 교회에서
는 지역 공의회와 세계 공의회 때 많은 교부들이 신자들의 가장 앞에 
있었고, 또한 그들의 저서들은 올바른 교리와 윤리를 명확히 하고, 교
회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교부들은 언어에 따라 그리스 
교부들, 라틴 교부들, 시리아 교부들로 분류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성서에는 평화에 관한 무수히 많은 말씀이 있다. 
본고에서 이루어질 연구와 성서의 평화에 관련한 연구들이 서로 관련
이 있으므로, 따로 성서에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과 그 후의 정교회 교부들의 저서들에는 평화에 대해 위대하
고 귀중하고 의미 있는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는 충
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평화에 관해 교부들이 남긴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 이 논문은 최근(2022년 6월 10일)에 안식한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을 추모하며, 

그분이 한국에서 47년 동안 하신 자애로운 사목활동에 대해 깊은 존경과 큰 감사를 표하
기 위해 바친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는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위로부터 사
람들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하느님과 자기 자신들 또는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벌
이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크나큰 열정으로 일했다.

1) 정교회에 관한 방대한 참고 문헌 중에서 독자에게 다음 두 권의 책만 추천한다.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2008); Ware(2015). 전쟁 문제에 대한 정교회의 
관점에 대해 또한 다음을 추천한다. Hamalis and Karras(2017). 

2) 흥미로운 것은, 이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된 Joseph Ratzinger 교수의 “동방교회의 
신학은 교부들의 신학과 다른 것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는 의견이다.(참조. 
Ratzinger(1969), 22) 정교회는 또한 “부활의 교회”로도 알려져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
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I고린토15:17)라고 사도 
바울로가 선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축일을 크게 강조하기 때문이다. 

3) 교회의 교부들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참조. Quasten(1993), vol. 1, 9-12; Χρήστου(198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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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교회의 세계적 스승이신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에 대해서만 연구
를 제한했다. 즉, 위대한 교부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명망 높은 교
부들이신 성 대 바실리오스4),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5), 그리고 성 요
한 크리소스토모스6)이다. “가장 위대한 빛을 발하는 세 분의 빛나는 
별들”7)인 이분들은 일치된 그리스도교회의 첫 천년의 시대에, 구체적
으로는 4세기와 5세기에 살았고 활동했으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위대한 세계적 교부이자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다. 케사리아의 대주교
인 바실리오스는 성서에 근거한 정교회 공동체 수도원의 설립자이고, 
그리스도교적 자선과 사회 복지의 조직가이기도 하다. 그는 훌륭한 가
르침과 활동으로 “대(大)”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그레고리오스는 나지
안조스의 주교였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되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고 시인이어서, 교회에서는 복음사가이자 신학자인 요
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신학자”라는 명칭을 그에게 부여하며 공경을 
표한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요한은 오늘날까지 가장 위
대한 교회의 달변가로서, “크리소스토모스”, 즉 “금구(金口)”로 불렸다.

앞서 언급한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의 현존 저서들의 범위가 엄청나
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고의 목적인, 평화라는 주제에 대한 가르침만 
예시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분들 작품이 소장된 귀중한 영적 서고
에서 우리는 평화에 관련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텍스트만을 선별할 것
이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는, 그분들이 당대의 위대
한 영적, 사회적 평화라는 주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둘째로는, 그분
들이 오늘날까지 평화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정교회 신학에 어떤 영향

4) 대 바실리오스에 대해 참조. Quasten(1993), vol. 3, 205-236; 파파도풀로스(2017); Χρ
ήστου(1978).

5) 그레고리오스 신학자에 대해 참조. Quasten(1993), vol. 3, 236-254; 파파도풀로스
(2019).

6)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에 대해 참조. Quasten(1993), vol. 3, 424-482; 알렉시우(2014).
7) 그들의 축일의 찬양송에서 성가 작가는 이런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다. 참조. Μηναίο

ν Ἰανουαρίου(1979),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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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한국 문헌목록에 정교회 교부들의 평화 가르침에 대

한 연구가 희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독창성의 요소가 있다고 여겨
진다. 이 연구의 독창성은 본고에 제시되는 교부 문헌 텍스트가 다른 
언어가 아닌 원본상 기록 언어인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되었다는 사
실에 있다. 주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각주와 참고문헌에 표시한 
대로 1차 자료만을 사용했다. 참고문헌에서는 여러 언어로 쓰인 몇 가
지 2차 자료도 언급한다.

3차원적 평화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세 분의 교부들을 언급하면서, 평화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3차원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평화, 우리 자신과의 
평화, 주변 사람과의 평화이다.8) 이는 간단히, 하느님과의 평화는 우리 
자신과의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과 자
기 자신 사이에 평화가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과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
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의 수직적 차원은 수
평적 차원과 십자형으로 결합되면서 평화의 신학적 차원에 상징을 부
여한다. 그리스도교적 평화가 지속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욕망들을 죽여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받아야 한다. 십자가의 길 외에 참된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다
8) 이에 대해 세 교부뿐만 아니라 정교회의 모든 교부들이 동의한다. 믿음의 핵심 문제에 대

한 교부들의 동의는 ‘Consensus Patrum’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Patrum의 처음은 성 비
켄디오스에 의해 Lérins라고 번역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단적 이해와 참된 가르침을 구
별하는 기준으로 일곱 번의 모든 세계 공의회에 적용되었다. 나중에 가톨릭 교회에서 성
경의 올바른 해석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특정 신학적 문제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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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을 따르는 사람은 평화의 작은 조각만 발견할 뿐
이며, 창조되지 않은 빛과 불멸하는 사랑이 성취된 평화는 찾을 수 없
을 것이다. 즉 유통기한이 짧은 모조품인 가짜 평화만을 찾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정치적, 국가간의 전쟁은 항상 위
협적인 모습으로 도사리고 있다.

위대한 세 분의 교부들이 평화라는 위대한 영적 주제에 관해 가르치
거나 행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깨지기 쉽고 덧없는 평화를 
옹호하는 철학적 이론이나 정치적 방편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교부들은 “하느님의 평화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필립비4:7) 것으로, 
하나의 관념이 아니고, 하나의 인물이자, 이름이 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필립비2:9)으로 믿었다. 평화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평화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위대한 진리를 성 대 바실리오스는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편34:14)라는 시편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평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
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
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요한14:27) 그러므로 주님의 평화
를 구하고 추구하십시오. “높은 부름의 상”(필립비3:14)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
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
로 평화를 구하십시오. 그것으로 세상의 소음들로부터의 해방을 구하
시십오. 욕망에 동요되지 않고, 분명치 않은 것에 기초한 거짓 타협에 
유혹되지 않는, 고요하고 방해받지 않는 영혼의 상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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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하느님의 평화”를(필립비4:7) 구하십시오. 평
화를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
스도가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둘을 일치시켜”(에페소2:15) 새
로운 사람을 만들었고, 평화를 가져오면서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고,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
셨습니다.”(골로사이1:20)9)

평화라고 하는 가장 큰 덕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이 가르치는 3차원적인 평화는 너무나 고귀한 
덕이어서, 사람이 제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이것이 없
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정교회의 신학과 생활에서 평화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중요성은 
교회의 ‘온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신성한 예배, 특히 성찬예배의 
평화에 대한 반복적인 요청과 기도에서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이 주제
에 대해서는 대 바실리오스와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평화에 대한 신
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위대한 
교부들은 그들의 이름을 딴 두 가지 성찬전례의 본문을 만든 주요 작성
자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정교회 신자들의 전례와 성사와 영성 생활의 중심이면서, 
동방 교회의 탁월한 기도인 성체성혈성사10)에 따르면 많은 기원과 기
도가 평화를 언급하고 있다. 성찬예배가 시작하면 바로 보제는 ‘평화의 
연도’라고도 불리는 ‘대연도’에서 첫 세 개의 연도를 통해 모든 회중들
에게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초대하고 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님
께 기도드립시다. /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
9) Βασίλειος Καισαρείας(케사리아의 바실리오스)(이하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J.Migne(ed.), Patrologia Graeca(이하 PG) 29:376 B-C.
10) 성찬예배의 원본에 대해 참조. Goar(1960), 85-158; Ἱερατικόν(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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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소서. /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 온 인류가 화합케 하소서.” 또
한, 성서 봉독과 신앙의 신조 고백과 거룩한 선물(성체성혈)을 모시기 
전에 집전자는 “모든 이에게 평화”11)라는 잘 알려진 표현을 통해 회중
들에게 평화를 기원한다. 그러면 회중은 “또한 사제에게도”라고 화답한
다. 성찬예배의 종반에 예배 집전자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헤어집시다.”
라고 연도한 후에 ‘아름다운 문 옆 주님의 성화상 앞에서 드리는 기도’
라고 불리는 성찬예배의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 기도에서는 “주
님의 세계와 교회와 사제들과 우리의 통치자와 군대와 주님의 모든 백
성들에게 평화를 주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한다. 또한 주교는 크리소스
토모스가 말하듯 다음과 같이 한다.12)

“… 성전에 들어간 그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기원하기 전에는 이 
보좌에 오르지 않고, 다시 모든 이에게 평화를 기원하기 전에는 일어나
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먼저 여러분들의 
평화를 기원하고 나서 축복을 전하기 시작합니다.”13)

마지막으로, 신성한 감사의 성사(=성찬예배)가 끝날 때, 집전 주교
나 사제는 회중에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헤어집시다.”라고 말하면서 폐
식을 알린다. 성찬예배에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평화에 대한 기원은 
11) “모든 이에게 평화” 기원에 대해 크리소스토모스는 Πρὸς Κολοσσαεῖς, Ὁμιλία Γ´ (Pros 

Colossaeis, Homilia 3), PG 62:322-323에서 교회의 목자들이 예배 시간에만 평화를 기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기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교회의 지도자가 집
에 방문할 때, 바로 ‘모든 이에게 평화’라고 말한다. 설교할 때, ‘모든 이에게 평화’라고 
하고, 축복할 때, ‘모든 이에게 평화’, 인사를 나누라고 할 때, ‘모든 이에게 평화’ …”

12) 본 연구의 참고문헌에서 성 크리소스토모스에 대한 언급이 다른 두 명의 교부들에 비해 
더 많은 것은 크리소스토모스가 정교회에서도 가장 많은 저술을 썼기 때문이다.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Migne(161권)의 그리스 교부학 전집을 보면 크리소스토모스의 
작품은 47-64(18권)인 반면에 대 바실리오스는 29-32(4권), 그레고리오스 신학자는 
35-38(4권)이 있다.

13) Ιωάννης ο Χρυσόστομος(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이하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4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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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22번 반복된다. 하느님과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 없이 우
리는 기도할 수도, 하느님을 향한 어떠한 예물과 선물을 봉헌할 수도 
없다.(마태오5:23-25) 크리소스토모스는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만약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 대해 어떤 원
한이 있다면 당신은 그와 화해하기 전까지는 제단에 예물을 바칠 수 없
습니다.”14)

다른 부분에서 크리소스토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 이 계명을 내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리스도께
서 이 계명을 통해 두 가지를 의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 사
랑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 
어떤 예물보다 사랑이 더 우월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사랑
이 없으면 예물도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화해를 필수조건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15)

평화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정교회의 전례에 대한 언급을 마치
면서 우리는 평화가 성찬예배에서만 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
을 덧붙인다. 그러면서 또한 신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예배 후의 예
배”16)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정교회 영성의 목표
이자 기준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14)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48:870. 
15)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57:250.
16) “예배 후 예배”란 용어는 알바니아의 아나스타시오스 대주교가 1975년에 처음으로 사용

하였는데, 성찬예배가 성당에서 신성한 감사의 성사를 드릴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예배에 참석했던 신자들의 매일 삶의 모든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음
을 뜻하는 개념이다. 참조. Γιαννουλάτος(2013), 267 참조; Bria(1980), 66 et seq; Τσομπα
νίδης(1996), 146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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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이 크나큰 평화라는 선(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교부들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자.

신학자 그레고리오스는 뛰어난 시적, 수사학적 방식으로 평화라는 
귀중한 선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오 사랑스런 평화여, 실로 감미로운 것이여 … 오 사랑스런 평화여, 
내가 끊임없는 보살피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여, “하느님의 평화”
(필립비4:7), “평화의 하느님”(II고린토13:11),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의 평화”(에페소2:14)라고 말하듯, 하느님께 속하고 하느님이 네게 속
하고, 하느님 그 자체이면서, 마치 하느님과 같은 것이여. 그러나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여. 오 사랑스런 평화
여, 모두가 칭송하지만 소수만이 지키는 선이여.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
진 뒤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인가? 
나는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너를 사랑하고 갈망하노
라. 네가 여기 있을 때 나는 너를 돌보고 소중히 여기며, 네가 없을 때
엔 많은 애도와 눈물로써 네가 돌아오기만을 부르고 있노라. …17)

           
대 바실리오스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지내지 못하고, 평화롭게 지
내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18)

대 바실리오스가 평화라는 선에 얼마나 전념했는지, 또 평화의 보존
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이든 기꺼이 감수하려 했는지는 다음의 진
17) Γρηγόριος ο Θεολόγος(그레고리오스 신학자)(이하 Γρηγόριος(그레고리오스)), PG 

35:1132.
18)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32:73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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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통해 알 수 있다.

… 우리는 하느님의 평화와 그 평화로 이끄는 것 외에는 보지도, 듣
지도 않는다 … 나는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으며, 평
화를 이루기 위해 작고 미미한 것이 아닌 확실하고 중요한 것을 하며, 
그를 위해 내가 먼 길을 가는 수고도 마다치 않으며, 어떠한 귀찮은 일
도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결심했다. 그리하여 평화를 위하여 일한 사람
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19)

대 바실리오스에 따르면 “위대하고 경이롭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심오한 선”20)인 평화의 덕은 그리스도인의 자명한 특성으
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어떤 것보
다 더 잘 어울린다.”21) 대 바실리오스는 평화라는 위대한 선에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 만약 평화가 그 ‘실천’이 아닌 ‘이름’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고통 
받는 사람들 몇몇만 선택하여 그들하고만 평화를 나누게 되고, 그런 방
식으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을 사회의 선으로부터 배제할 것인데, 이
는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22)

성 크리소스토모스는 평화의 선의 중요함에 관한 많은 가르침 중에 
다음을 말하고 있다.

평화는 정말 위대한 선이라서 그것을 가꾸고 창조하는 자는 하느님

19)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32:493Α.
20)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32:528B.
21)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32:528B.
22)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32:9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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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이라 불린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오5:9) 그것이 당연한 것은, 하느님
의 아들이 지상에 온 목적은 지상의 사람들과 하늘의 천사들을 평화롭
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하느님
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은 사탄의 아들이
라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형제와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다투게 되는 것임을 잘 생각하며 
당신의 충동적인 분노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23)

평화는 인간 사회를 위한 최고의 선이어서 아무도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게 된다. 크리소스토모스는 또한 “그 어떠한 것도 평화의 선
과, 또 서로 간의 일치와는 비교될 수 없다.”고 여긴다.24) 다른 관련된 
언급에서 크리소스토모스는 평화를 “어머니”라고, 또 “기쁨의 조건”이
라고 칭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원할 때, 설교할 때, 평화를 구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모든 이에게 평화’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외치면서 평화를 전한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평화는 모든 선함의 어
머니고, 기쁨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 평화는 사랑으로 향하는 길을 준
비한다.25) 

크리소스토모스는 또 다른 설교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어머니”, “양
육자”라고 부르고 있다.

… 평화는 우리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기르는 자요, 어머니이다. 
23)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2:322.
24)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48:870.
25)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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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는, 단지 어떤 인사말에서나 연회에서 주고받는 형식적인 평
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른 평화, 영적 일치에서 
나오는 평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26)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 또 
다른 중요하고 흥미로운 차원을 제시하면서, 평화란 사람들의 평화로
운 공존을 위해 가치 있고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창조를 지배하는 
법칙에도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또 평화가 없는 세상은 결국 
‘장식’27)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피조물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상의 존재를 통해, 침묵 가운데 나타나신다. 피조물들이 자신의 
본성의 한계 안에서 균형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면서 다른 존재에 대해 
적대감을 품지 않을 때, 또 창조주 하느님께서 각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장식’이 되며, 인간의 머리로는 그보다 더 훌륭하거나 장엄한 것을 상
상할 수도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된다. 세상에 평화가 존재
하길 멈춘다면, 그때 세상은 또한 ‘장식’이 되는 것도 멈춘다. 

신학자 그레고리오스는 세상 만물에 있는 평화와 조화는 사람에게 
화합을 가르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조화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통치되는 것, 또 특정한 

26)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48:870.
27) 그리스어로 ‘세상’을 뜻하는 단어 κόσμος와 ‘장식’을 뜻하는 단어 κόσμημα는 같은 어원

을 가지고, 동시에 의미상 같은 것을 가리킨다. 특히, κόσμημα가 의미하는 ‘장식’은 단순
히 ‘장식품’의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아름답고 귀중하고 가치있고 선별된 것,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장식’의 개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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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따라 움직이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들과 발맞추어 공존해나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정과 화합을 추구하게 하고, 세상 만물의 그 예를 
통해 사람들에게 화합에 대해 직접 보여주고 알려준다.28)

그는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평화를 사랑하고 불화를 미워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평화라는 빛나는 선을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와 반대되는 
것들, 즉, 불화를 미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속하
면서 신성함에 가까이 머문다.29)

결론적으로 정교회의 위대한 세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평화는 
사람과 사회를 위한 최고의 선이며, 평화를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희생
과 수고에는 귀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평화는 어떻게 얻는가?

평화는 인간의 삶과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
에, 우리는 정교회의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의 가르침에서 평화를 어떻
게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세 교부
들의 글에는 평화란 우리가 평화의 주변에 머물 때에만 그리고 그리스
도와 친교를 이룰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내적 평화가 
유지되며, 그리고 이런 내적 평화를 통해 다른 이들과 화해와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내적 평화를 발견하
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때, 비로

28) Γρηγόριος(그레고리오스), PG 35:740.
29) Γρηγόριος(그레고리오스), PG 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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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내적, 외적 평화의 양방향의 관계는 더욱 분명하다. 외적-사회적 평

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적 평화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당신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내면
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그치게 하려 하신 것이다.”라고 신학자 성 그레
고리오스는 말하고 있다.30)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회의 평화를 간
과하지 않는다. 반대로, 첫째, 외적-사회적 평화는 정의와 사랑과 함께 
나아감을, 둘째, 내적 평화는 사회적 평화에 꼭 필요한 조건임을 믿는
다.

교부들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또 민족과 민족간의 관계에서 
사랑이 평화 유지의 필수조건이라고 설정할 때, 이것은 사랑에 대한 이
론이나 말로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랑의 결핍은 사회적 불안과 평화의 교란을 초래하는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평화와 전쟁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면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무나 끔찍한 전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장 흔한 것
으로, 아군이 적군과 싸울 때이다(침략전쟁). 두 번째는 평화가 지속되
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싸울 때이다(내전). 세 번째는 자기가 자신
과 싸울 때이다(내면의 전쟁). 바로 이 세 번째 전쟁이 다른 어떤 전쟁
보다 더 끔찍한 것이다. 왜냐하면 적군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은 우리에
게 큰 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비록 살육이 있었지만, 
영혼에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두 번째 경우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고, 다른 이들이 우리
에게 전쟁을 일으켜도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다. 왜 그런지 예언자의 

30) Γρηγόριος(그레고리오스), PG 35:1149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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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들어보자. “…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평화로운 
자였다.”(시편120:6-7) 하지만 세 번째 전쟁은 우리가 위험 없이 벗어
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영혼을 거역하며 끔
찍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육체의 쾌락, 분노, 시기심을 자극할 때는, 
이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약속된 선(善)들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보고 또 살
펴서, 이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게 해
야 하고, 혹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억제되고 그치도록 해야 한다. 세
상은 깊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 자신과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
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가져야 한다. 이런 평화를 가지게 되면, 
어떠한 외적인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31)

또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우리 자신과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
화의 조건이자 원인인 하느님과의 평화와 친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은 어떤 사람
도, 심지어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전쟁을 일으
키면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느님과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켜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반
대편에 자리하면 어떠한 유익도 가지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느
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과 평
화는 하느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
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가 모든 

31)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2:5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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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느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는, 그가 
가진 지위나 하는 일이 악과는 먼 안전한 곳에 있다고 여겨짐에도 불구
하고,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다.32)

사람이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지면,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된
다. 대 바실리오스는 평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온화한 특성이 분
명하고, 반면에 욕망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느님의 여러 축복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축복은 마음의 안정인 평
화이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겸손한 특성을 지
니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주님께
서 제자들에게 주신, 합당한 자들의 영혼을 지켜줄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필립비4:7) 하느님의 평화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이
다.33)

무엇이 평화를 파괴하는가?

평화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살펴보았으므로 다음으로 무엇이 평화를 
파괴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평화는 매우 쉽게 파괴되는 아주 예
민한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다. 전쟁은 언제나 평화
의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 평화는 사람의 마음에
서 도망친다. 그래서 교부들은 카인과 아벨 형제의 첫 번째 전쟁 이후 
인류에게 가장 큰 죄이자 가장 큰 악이 된 전쟁이라는 윤리적, 사회적

32)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1:14.
33)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2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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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은 인간적인 죄의 욕망들, 특히 부에 대한 열

광, 탐욕, 권력자들의 이익 추구가 사회에 평화가 결핍되는 데에 책임
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다. 욕망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 굶주림, 유
기(遺棄), 전쟁 및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원인이 된다.

크리소스토모스는 구체적으로 평화가 파괴되고 신자들의 일치가 파
괴되는 원인이 욕망의 “밧줄”, 특히 물질적 재화에 대한 집착이라고 가
르치고 있다.

현재의 것에 대한 사랑, 영광과 돈과 쾌락에 대한 소망만큼이나 많은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밧줄을 
끊고 영혼이 그 어느 것에도 지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전쟁이 어
디서 시작되고 미덕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
다.34)

크리소스토모스는 또한 무자비한 부자들에게 특히 엄격하고 비판적
이며, 그들의 탐욕을 심각하게 견제하는데, 이러한 탐욕은 한편으로는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원
인이 된다고 한다. 그는 의문을 제기한다.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
두 하느님의 것이 아닙니까?”(시편23:1)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으신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속한 것이 된다. 그의 말씀은 계속해서 강력하
게 권고하고 있다.

하느님의 계획을 살펴보기 바란다. 하느님은 공기, 태양, 물, 땅, 하
늘, 바다, 빛, 별과 같은 것을 모두가 공통으로 누리도록, 인류가 그것

34)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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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며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셨다. 모두가 마치 형제처럼 그것을 똑같
이 누리도록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눈, 같은 몸, 같은 영혼, 같은 
신체 구조를 주셨고, 땅에서 난 모든 것을 주셨고, 한 남자(아담)에게
서 모두가 나도록 하셨고, 모두를 같은 세상에 머물게 해주셨다. 그리
고 이 중 어느 것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드셨다. … 사람들은 
원래 공통으로 소유한 것에 대해 다투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게 살았
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언가를 차지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
면, 마치 자연이 분노하듯 싸움이 시작된다. 하느님은 모든 방법을 통
해 우리를 형제로 이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투
고 갈라지며 소유물을 쟁취하고 “네 것”과 “내 것”이라고 냉정하게 나
눈다.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시작되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 마음에 
불의가 자라난다. 이것이 없는 곳에서는 싸움도, 다툼도 일어나지 않는
다.35)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가진 욕망의 힘에 대한 크리소스토모스의 
현실적 관찰은, 불행히도 친척이나 형제 사이의 불화와 분쟁 상황에서
도 자주 확인된다.

크리소스토모스는 또한 이사야의 예언,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
을 것이며”(이사야2:4)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무기 훈련을 받아 이 일에 
무지한 사람이 없었고, 도시들은 다른 도시들과 싸웠고, 어디에서나 전
쟁의 분위기가 지배했으나, 이제는 세상의 더 많은 지역이 평화롭게 살
고, 모든 사람은 두려움 없이 예술에 종사하고 땅을 경작하고 바다를 
여행하며,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군대 규모는 작아졌다. 

35)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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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이 줄어든 군대마저 그 존재의 필
요성이 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군대의 필요성은 사라
지지 않고 있다.36)

위 구절을 보노라면, 만약 이 거룩한 교부(크리소스토모스)께서 테
러, 폭력, 온라인 범죄를 포함한 온갖 범죄들, 세계적인 규모의 많은 전
쟁 시대인 오늘날에 살았다면 예언서의 말씀을 아마도 다르게 논평했
을 것임을 누군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리소스토모스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지상
에서 평화를 몰아냈음을 지적하며 평화를 다시 찾아올 방법을 제안하
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추방하고 축출하여, 평화는 지상을 떠나 하
늘로 올라갔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면 지상에 평화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 평화의 회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 곧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버리
고, 신중하고 검소한 생활을 추구하자.37)

대 바실리오스는 전쟁의 원인으로 부를 언급하며, 무기 제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현대 문명이 ‘무기 문명’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군비와 무기 거래가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적 의제에 있는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 매우 흥미롭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쟁의 원인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전쟁의 원인이 되는 부가 언
제까지 통치를 계속해서, 언제까지 계속 전쟁을 위한 무기가 만들어지
고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인가?”38)

36)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55:207.
37)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57:191.
38) Βασίλειος(바실리오스), PG 31:29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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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는 사람들 간의 불화의 원인이 탐욕이라고 
지적한 후, 계속해서 고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대의 문제인 과세 문
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과세 문제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다.

탐욕은 전쟁을 낳고, 전쟁은 높은 세금을 발생시키니, 이는 우리 정
죄의 가장 무거운 결과이다.39) 

평화보다 전쟁이 선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정죄하며, 
전쟁을 세상의 악과 죄의 결과로 간주한다.”40)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
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사도 바울로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
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로마서12:18)라고 말하듯이, 가
능한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크리소스토모스는 사도
의 말씀에 논평하며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물론 그(바울로)는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매우 올바르게 말했다. 
잃어버린 경건함(믿음)을 되찾기 위해 항의를 하거나, 부당함을 당하
는 자들을 위해 투쟁을 해야 할 때처럼,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항의나 투쟁이 가능한지 하
는 의문이 누군가에게 생긴다면, 바울로가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
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I고린토7:15)라고 말하며 부부사
이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을 시사점으로 삼아도 될 것이다. 
39) Γρηγόριος(그레고리오스), PG 35:1061A.
40) “The Mission of the Orthodox Church in Today’s World”, 4:1, The Official Texts of the Holy 

and Great Synod in Creta, Greec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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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한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온 힘을 다하고, 유대인에게나 이
방인에게나 누구에게도 논쟁과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지 마라. 그러나 
어디선가 경건함(믿음)이 훼손된 것을 본다면, 타협하여 평화를 이루
기보다는 진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용감하게 맞서라. 그러나 이런 경우
에도 미움을 갖지 말고, 그들 의견을 외면하지도 말고, 그저 오류하고
만 다투어라.’ 만약 상대방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당신 마음을 미움으
로 채우지 말고, 그에게 좋은 친구로서 다가가라. 앞서 말했듯, 어느 순
간에도 진리를 배반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하여라.41)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착취하는 사람들이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화”와 동일시되거나 동행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가 아
니기 때문이다.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는 이에 대해 “미덕으로 이끄는 
전쟁이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평화보다 낫다.”42)라고 말
했다.

그리고 이 경우, 위대한 세 교부들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는, 사람과 잘못된 믿음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즉, 잘못된 가르침에
는 맞서 싸우되, 오류에 빠진 사람을 미워하거나 외면하면서 그의 영혼
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말라는 것이다.

이단과 분열에 대한 투쟁, 그리고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교회의 몸으
로 재통합하기 위한 투쟁은 탁월한 선교적 행동이다. “화해”의 행위(로
마서5:11 참조)는 분열을 바로잡고, 분열된 세계가 성령 안에서 일치
하도록 촉진한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일치는 오순절에 처음으로 실
현된 것으로, 그때 거룩한 성령은 “모든 것을 일치로 불렀다.”43) 크리
소스토모스는 이단적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신의 투쟁에서, 이단과 이
단자는 구별되어야 함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그는 이단과 끊임없이 싸
41)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0:611.
42) Γρηγόριος(그레고리오스), PG 35:488.
43) 오순절 축일 시기송, Πεντηκοστάριον(1959),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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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서 동시에 이단자를 열렬히 사랑한다. 그리하여 이단자들과 싸워
서는 안 된다고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다. 

… 우리는 오류에 빠져 헤매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
니라, 그들이 빠져 있는 타락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이단과 
투쟁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쟁은 산 자를 죽은 자로 만들지 않고, 온화하고 관용적인 마음으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이끈다. 나는 물질적 무기로써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써, 이단자가 아닌 이단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빠진 오류를 미워하며 그 사람을 오류
에서 끊어내고자 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작품이기에, 나는 인간 존재와
는 전쟁을 하지 않고, 마귀가 손상시킨 그들의 견해를 바로 잡고자 한
다. 마찬가지로 의사도 환자를 치료하지만 환자의 몸과 싸우는 게 아니
라 몸을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이단자들과 싸운
다면 사람들 자체와 싸우지 않고 그들의 오류를 제거하고 부패를 정화
하고자 한다. 남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것, 싸움을 거
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습성이다. 그리스도
께서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이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
다.44)

어떤 이들은 크리소스토모스가 가르친 내용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런 이유로, 그는 다른 설교를 통해 그들의 의문에 답변하고 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대해 싸움을 거는 자들과 

44)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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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숭배자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라고 제게 물어
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미워하
라고, 사람이 아니라, 나쁜 행실과 부패된 의도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느님의 작품이지만 오류는 마귀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과 신성모독자들은 박해자요, 모욕자요, 그리스도에게 수많은 
악을 전가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사랑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한 바울로가 과연 그들을 미워했습니까?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그
리고 어떤 때는,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며 
하느님께 간구합니다.”(로마서10:1)라고 했고, 또 다른 때에는, “나는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
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로마서9:3)라
고 했습니다.45)

크리소스토모스는 이단들과 소통을 했고, 자신의 양 떼에게도 그렇
게 할 것을 권했다. 신자들의 믿음이나, 교회의 소중한 보물인 평화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특징적인 것은 그가 쿠쿠소
로 유배 가 있을 때 스키투폴리스의 테오도시오스 주교에게 쓴 글인데, 
그가 유배 명령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
지 않기 위해서였다. 

주교님께서 과거에 책임 있는 자세로 교회를 위험에서 보호하신 것
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온 세상에 그토록 많은 소
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을, 적합한 용기를 가지고 외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계획한 자들을 지혜로운 당신들이 

45)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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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하고, 그들과 당신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도 없을 때, 그것은 재
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작이 될 것이고, 교회를 위한 안전한 일이 될 
것이며, 악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46)

그리고 그의 유명한 설교인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더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정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피하고 포기해야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가까이
에 데려와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또 
그로부터 해를 입는다면, 그러한 종류의 우정을 끊고 피하면서 적어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을 이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
고, 그저 피하기만 하라.47)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크리소스토모스는 진정한 선교적 감수
성을 갖고 있었기에, 이기적인 고립이나 폐쇄적인 주변부 집단을 형성
하게 하는, 광신적 믿음이나 집착적 완고함이 생기도록 허용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명확히 볼 수 있듯, 세속적인 평화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특히 그
것이 죄의 욕망과 나약함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항상 최선의 해결책인 
것은 아니다. 평화는, 정의와 사랑의 개념과 분리되어서는 이해될 수 
없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그의 모든 설교에서 볼 수 있듯이, 일
상생활의 좋은 예를 통해 사랑 없이는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
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46)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52:655.
47)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48:708: “… 친구 간에 영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친구 

관계에서 떠나라. 다툼 없이, 전쟁 없이 그냥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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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강도들은 어떻게 그들 사이에 평화를 가질 수 있는가? 대체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해 달라. 당연히 그들이 서로 강도
짓을 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가 몫을 나누어 가진다 하
더라도, 정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배분하지 않으
면, 그들도 다툼과 분쟁을 벌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한 것에서
는 평화를 찾아볼 수 없으나, 사람들이 정의와 덕을 가지고 사는 곳이
면 어디에서든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럼 혹시 연적(戀敵) 관계에서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 대해 말하려는 것일까? 탐욕스러운 자와 
탐욕스러운 자는 결코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
롭지 않고 관대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당연히 멸망했을 것이다. 배고픈 
두 맹수가 먹이가 없으면 서로 잡아먹는 것처럼, 탐욕스러운 자와 악인
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덕은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한 도시를 세운다고 가정해보자. 시민들은 탐욕스럽고, 모두 동등한 가
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지만, 모두가 서로를 부당하게 대한다. 이런 도시가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간음하
는 자들 사이에는 평화가 자리할까? 당신은 단 두 명도 이에 동의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 버린 것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 사랑이 식은 원인은 무
법이 만연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기심에 이르게 하여 지체를 분열시
키고 갈라놓으며, 무력화시키고 분해시킨다. 그러나 어디라도 덕이 있
는 곳이라면, 그 반대가 된다. 한 사람이 덕이 있으면, 그가 돈이 많은 
부자이고, 그 상대편에는 가난한 수천 명이 있을지라도, 이 두 편은 평
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두 편이 모두 탐욕스럽다면, 단지 둘만 있어



정교회 교부들의 평화론 27

도 결코 평화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덕이 있다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으로부터 덕이 나오고, 덕은 사랑으로
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돈을 우정보다 더 선호하지 
않고, 악의를 품지 않고, 이웃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용감하게 견뎌낸다.48)

경건함이 학대와 모욕을 당할 때는, 양쪽이 불일치하고 화합하지 못
하는 것도 사랑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
라도 영혼이 전쟁터가 되어서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때 해야 할 일은 잘못된 믿음과 이단적인 신념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군가가 우리와 평화롭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증오나 동요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진리를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친구로 보아야 한다.49)

사랑은 궁극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궁극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충만하다면, 
사람들의 삶을 주관할 것이고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
께 계셔주실 것이다.”(II고린토13:11)

위에서 언급한 것의 결론은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고, ‘진리(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은 거짓 평화에 동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
조되었기에, 교부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에 대한 증오와 전쟁을 허
용하지 않고, 다만 오류와 이단에 대해서만 반대를 취한다. 또한 그들

48)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2:73.
49)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0:611.



 28  인간과 평화․제3권 제2호(통권 5호)

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없이도 사람들 사이에 평화라는 고귀한 
선이 있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

정교회의 세 분의 위대한 교부들인 대 바실리오스, 신학자 그레고리
오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예시적으로 살
펴보며 확인했듯, 당대의 사회적 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연구했다. 사랑
과 정의와 불가분으로 연결되는 평화의 문제가 그 한 예인데, 그들은 
이 주제를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사목적으로 다루었다. 즉, 집무실에서 
논문을 작성하듯이 이론적인 방식으로 그토록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저술을 거의 모두 예배에서 설교로 사용하면
서 자신들의 양 떼들에게 영적 양식으로 공급하였고, 당대의 사회적 문
제들에 대처하는 데 사용하였다. 교부들은 하느님의 백성들에 가장 앞
에 선 목자들이었고, 무엇을 하든 교회의 목자들로서 봉사하는 맥락에
서 했고, 하느님의 유일하며 되풀이되지 않는 형상인 사람이 “새 사
람”(II고린토5:17 참조)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에 절대적으로 초점을 맞춘 교부들의 가르침은 사회 문제에 대
해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부패한 기득권을 뒤집을 수는 있지
만, 혁명가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 서서히 스스로가 더 나쁜 기득권
층이 되는, 그런 식의 사회적 혁명은 교부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이 아니
다. 교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갱생과 “내적 인간”(참조. Ⅱ고린토
4:16, Ⅰ베드로3:4)의 변모에서 시작되는 영적 혁명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교부들의 큰 공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며 그 다음 세대의 교부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고, 
계속해서 현대 정교회 신학자들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동족상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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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쟁은, 만약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평화의 왕”(이사야9:5)의 뜻을 
따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복음말씀이 평화이니”50) 그들이 
성서 말씀대로 살았다면, 교부들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확고히 지향
했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교부들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먼저 하느님과의 평화를 쌓는다면 
한반도에서도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확산될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해야
만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내적 평화를 가질 것이고, 주변 사람
들과도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위하
여 일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큰 특권을 누리
게 될 것이다.(마태오5:9)

크레타에서 열린 정교회의 거룩하고 위대한 공의회(2016년 6월 
18-26일)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선언했다. 

…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분 안에 성취된 만물의 회복으로부터, 하느
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와 위대성으로부터, 그분 안에서 드러나
는 인류와 세상의 유기적 통일성으로부터, 평화와 자유와 사회 정의의 
원칙들의 보편성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민족들 사이에 
그리스도교적 사랑이 꽃피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완숙한 열매이기 때문
이다. 참된 평화는 이 모든 그리스도교적 원칙들이 이 세상에서 거둔 
승리의 열매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믿음으로 그분께 다가오는 이
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께 평화를 간구하면서, 정교회가 매일
의 기도 안에서 항상 서원하며 호소하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이 
평화다.51)

50) Χρυσόστομος(크리소스토모스), PG 62:168.
51) “The Mission of the Orthodox Church in Today’s World”, 3:1, The Official Texts of the Holy 

and Great Synod in Creta, Greec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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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according to the teaching of the Fathers of the 
Orthodox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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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opic of the present study is: "Peace according to the 

teaching of the Fathers of the Orthodox Church".
In the writings of the Apostolic and later Fathers of the 

Orthodox Church, there is a great deal of extensive and valuable 
teaching on peace, but it is not sufficiently known to the wider 
Korean public.

Because the available patristic material on peace is enormous 
in volume, for this reason we have limited our research to only 
three great Fathers and ecumenical teachers of the Orthodox Church, 
namely Basil the Great, Gregory the Theologian and John the 
Chrysostom, who are considered among to the great Fathers the 
greatest. These three "greatest luminaries of the Trinitarian 
Godhead" lived and acted during the first millennium of united 
Christianity, specifically the 4th and 5th centuries, and for this 
reason they are honored as great Ecumenical Fathers and Teachers 
of the Eastern and Western Churches as well.

But the extant written work of all three of the 
afore-mentioned great Fathers is also vast in scope. For this 
reason, we set as the purpose of this work the presentation of only 
a sample of their teaching on the capitally important subject of 
peace. Their teaching will help us to understand, firstly, how they 
understood the great spiritual and social topic of peace in their time 
and secondly, how they influenced the theology of the Orthodox 
Church on the topic of peace until today.

We believe that the present study has the element of 
originality because, as far as we know, there is no corresp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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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n the peace teaching of the Fathers of the Orthodox Church in 
the Korean literature. The originality of our study also lies in the 
fact that for the first time the patristic texts are presented in 
Korean, translated directly from the Greek language, in which they 
were originally written, and not from other languages. In the 
development of the topic we have used only primary sources, but in 
the bibliography we mention also a few secondary sources from the 
multitude of existing ones in many other languages.

Keywords: Orthodox Church, Church Fathers, Peace, War, 
Passion, Basil the Great, Gregory the Theologian, John the 
Chrysostom


